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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은 안양천 살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1999년에 안양천유

역의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등과 서울의 구로구, 양천구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 안양천 수질 개선 대책협의회 ]를 발족하고, 안양천 살리기를 위한 유역 내 지방자

치단체간의 협력 사업을 시작하였다. 안양천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던 안양군포의왕 환경운

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군포YMCA, 안양YMCA, 도림천살리기시민모임 등 안양천 

유역의 21개 시민환경단체들도 [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를 결성하여 각각의 지역적 활동

을 기반으로 안양천유역 전체를 바라보는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안양천 수질 개선을 위해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옆에 석수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 상류지역

의 하수를 처리하고, 안양천 중류의 대표적 오염원이었던 광명시 목감천 상류에 역곡하수처

리장이 건설되어 수질이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안양시 학의천 구간의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을 시작으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안양천 상류지역이 하천 생태계를 되살리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

준 198ppm으로 전국 최악의 오염을 보이던 안양천이 2000년 중반 이후 연평균 6ppm 정

도로 수질이 대폭 개선되었다.

수질개선과 함께 생태하천 복원이 진행되면서 안양천에는 시민들을 감동시키는 커다란 변화

가 일어났다.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돌아와 헤엄치고, 피라미의 산란 모습을 시민들이 지켜

보고, 한강을 통해 참게가 돌아와 안양천이 서해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겨울에는 1만 마리 가까운 철새가 날아오고, 여름에는 꼬마물떼새, 물총새, 백로, 원앙이 살

아가는 하천으로 변모하였다.

이런 변화를 이루어낸 중심에는 안양천의 천변주차장과 도로,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갯버들, 물억새, 고마리, 창포가 자라는 환경을 조성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이 있다. 이 과

정에서 안양천 유역의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에게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눈앞의 이익을 되살

아날 자연을 위해 양보하자는 시민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이제 안

양천은 인근 학교의 청소년들에게 환경, 생태교육의 장소로 변화하였다. 학교 근처에서 하

천에 날아온 새를 관찰하며, 물속에서 물놀이와 함께 즐거운 웃음으로 물고기에 대해 배우

는 모습은 이제 안양천 상류에서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런 10년간의 노력과 성과는 이제 우리나라 하천 살리기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에는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안양천의 지류인 학의천 

자연형하천 복원구간이 선정되었다. 또한 2009년 제2회 SBS 물환경대상에서는 안양시와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

이런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내린 평가이다. 10년 전 안양천은 안양시의 시민

여론조사에서 환경문제로 가장 접근하기 싫은 곳 1위로 평가되었지만, 2009년에 실시한 시

민여론조사에서는 좋은 환경으로 가장 가까이하고 싶은 곳 2위로 변화하였다. 



이렇듯 안양천 살리기 10년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양천 살리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

이 남아 있다, 산본천 복원 등 복개되어 있는 지천을 되살리는 과제, 무엇보다 아직 자연형

하천 복원이 진행되지 못한 안양천 중하류의 국가하천 구간을 생태계가 살아있는 자연형하

천으로 복원하는 과제가 안양천 유역 전체에서 중요한 과제들이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실현하는 데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10년간의 노력과 협의를 통해 이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잡혀 있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예산이 4대강 사업에 집중되면서 안양천과 같은 소규모 하천 살리기는 예산 확

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10년의 성과를 완성해야 하는 안양천은 물론 지류가 살아야 큰물이 살아난다는 자연의 진

리를 생각 하면 정부의 하천 정비 우선순위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